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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책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왕국과 기독교 성장에 그가 기여한 바를 연구한 책

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문학, 예술, 건축 등을 통해 나타난 황제의 이미지와, 콘스

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종교 전통과 유일신 신앙을 결합시킨 방법을 연구하여 소

개하고 있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적 신앙의 모호성이라는 주제에 대

해 신선한 논의를 보여준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적 신앙을 나타내는 

물질적 자료와 문서 자료를 소개하고 고찰한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교회

들과 교회를 위한 기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자료라고 본다. 특히 예루살렘의 ‘거

룩한 무덤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인의 성지이며, 콘스탄티누스의 개인

적 신앙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의 신앙을 입증하

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 증거를 소개한다. 첫 번째 증거는 박해 중지, 예배의 자유 

도입, 그리고 몰수한 재산의 환수이다. 두 번째 증거는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

회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분열을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했

기에 기독교의 연합을 위해 중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고대 황제들의 초상화를 비교

연구하고 동방왕국 스타일의 왕관을 쓴 콘스탄티누스를 조명한다. 2장과 3장에서는 

방사선 모양의 왕관을 쓴 황제의 동상과 이미지를 연구하고, 구원자로서의 왕 인식

에 대해 논의한다. 4장~6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 금박 동상의 히포드롬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혼합된 이미지를 연구하고, 콘스탄티누스를 구원의 표징으로 인식하는 논

쟁적인 주장을 논의하며, 로마에 세워진 거대한 콘스탄티누스 동상의 의미를 고찰

한다. 7장~9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